
끝내 최악의 결정이 내려졌다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오정환, 
정재욱 두 사람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. 

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거듭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, 공영방송 MBC를 유린하고 파괴했던 장본
인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자리가 주어졌다. 결코 묵과할 수 없다.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미통
위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.

오정환과 정재욱은 공영방송 MBC의 역사와 가치를 짓밟은 ‘언론 부역자’들이다. 오정환은 김장겸 시절 
보도본부장을 맡아 MBC 뉴스를 ‘청와대 하수인 방송’으로 전락시킨 주요 책임자다. 12·3 내란 이후에
는 윤석열 탄핵 반대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친 내란 옹호자이기도 하다. 김재철의 변호사로 시작해 
MBC 법무실장을 지낸 정재욱은 부당해고의 증거인 ‘백종문 녹취록’의 당사자이자, 수년간 노동조합 탄
압의 실무를 지휘한 책임자다. 

설사 법적 결격사유를 비켜 갔다 해서 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. 이들의 
부적격 사유가 바로 눈앞에 있다. 억울하게 해고되고 부당하게 징계받았던 동료들, 현장에서 쫓겨나 본
업과 무관한 유배지를 전전해야 했던 당사자들이 피해자이자 증인이다. 공영방송 MBC가 적폐 경영진 
때문에 ‘엠빙신’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모욕의 시간, 그 시간을 여전히 뼈저리게 기억하는 MBC 구성원 
모두가 바로 두 사람의 부적격을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다. 공영방송 이사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전문성
과 올바른 가치관은커녕,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. 

오정환과 정재욱에게 경고한다. 당신들의 이름은 이미 MBC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에 새겨져 있다. 
거기에 굳이 오욕을 한 줄 더 보태려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. 조금이라도 죗값을 덜고자 한다면, 지
금이라도 지난 죄과를 반성하고 MBC 구성원들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.

이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 채 끝내 방문진 이사 자리를 고집하겠다면,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
이다.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 당신들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기록하고 철저히 감시할 것이
다.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을 흔들고 침탈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. 방문진 
이사의 이름으로 또다시 만행을 저지른다면, 책임을 끝까지 묻고 기필코 단죄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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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

 ‘공영방송 파괴’ 언론 부역자들이
방문진 이사라니, 참담하다


